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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 1차관 경동시장 방문, 과일‧채소 등 물가 동향 점검

 - 대형마트 휴일영업에 따른 소비자, 전통시장 상인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수) 
16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휴무(2월 이후, 2‧4주 수)를 시행하였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으며,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다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이제 경동시장은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대문구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이 참석하였다. 소비자
들은 휴일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해져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상인들 또한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
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1차관은 경동시장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한약재‧과일‧채소‧
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군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며,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
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주 안덕근 장관의 이마트(용산점) 방문에 이어 오늘 
강 차관의 경동시장 방문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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